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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남해 용문사(괟門寺)

절은 젖어 있었다. 봄비가 다녀갔다. 단청도 젖었고, 산새소리도 젖어서 날았
다. 봄비가 적시고 간 뜰엔 매화나무가 꽃을 피웠다. 꽃잎에 매달린 빗방울에 법
당이 하나씩 담겼다. 햇살이 잠시 다녀가고 도량으로 운해가 몰려왔다. 산문 밖
도 온통 운해가 지워갔다. 쪽빛의 바다도 사라지고, 법당 너머 차밭도 사라졌다.
그 옛날, 절의(節義)의 신하들이 마지막으로 살다 간 섬, 남해. 그들이 절망 속에
서바라보았던용문사만이운해 속에 남아 있었다.

법당 뒤 차밭으로 오르자 운해에 젖은 도량이 한 눈에 들어왔다. 당우와 당우
가 촘촘히 붙어 앉은 도량은 호사로운 여백도, 아쉬운 바람도 없어 보였다. 용문
사는 신라 문무왕 3년(663)에 원효 대사가 보광산(금산)에 세운 보광사가 전신
이다. 이후 조선 현종 원년(1660)에 백월 스님이 지금의 호구산으로 절을 옮겼
다. 중창을 거듭하던 현종 7년(1666)에 백월 스님이 대웅전을 짓고 나서 용문사
라했다.

용문사가 있는 남해는 그 옛날 유배지(괥配地)였다. 대표적인 적객(謫客) 중
한 사람인〈구운몽〉의 서포 김만중(1637~1692)도 남해에서 생을 마감했다. 〈서
포집〉, 〈사씨남정기〉등 그의 문학은 유배시절에 꽃을 피웠다. 특히 그의 소설
〈구운몽〉은 남해로 유배되기 전인 선천 유배시절에 쓴 것으로 그의 마음속에
‘불교’가 있음을 말해주는 작품이다. 어머니가 그립던 어느 가을 날(어머니 생
신 날), 그는 용문사를 바라보며 시를 썼고, 절망 속에서 바라보던 그 뜨락엔 지
금매화가피었다.

억불(抑佛)의 땅 끄트머리에 지어진 작은 도량 용문사는 외롭고 쓸쓸했던 유
자(儒者) 적객들에게 마지막 뜰이었다. 기약 없는 시간 속을 거닐며 들었을 풍경
소리는멀어진 세상에서들려오는그리운 목소리였고, 잠 못이루며 들었을새벽
종소리는그리운목소리의아쉬운메아리였다.

절 어귀의 높다란 까치집이 운해 위에 떠있다. 젖어 나는 까치소리가 다시 도
량을 적셨다. 기약 없는 외로움이 찾아온다면 남해(南海)가 내다보이는 용문사
로 갈 일이다. 피할 수 없는 쓸쓸함이 찾아온다면 용문사 일주문을 건너볼 일이
다. 절망 속에서 흐린 눈으로 바라보던 뜰이 거기 있고, 그 뜨락엔 기약 없는 삶
을 신고 거닐던 그들의 발자국이 있기 때문이다. 까치집이 다시 운해 속으로 사
라지고, 까치 울음소리만젖은도량 위를 날았다. 글ㆍ사진=박재완기자

적객들이 외롭게 거닐던 뜰엔 봄비가 내리고…


